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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다람쥐의 생리 

두 마리의 가시 다람쥐가 있었다. 겨울이 다가옴올 따라 추위가 

심해지자 이 두 마리의 가시 다람쥐는 서로 몸을 비벼대면서 상대 

방의 체온으로 약간이나마 추위를 견더내 보려고 애쓴다. 그런데 

서로 몸을 비벼대는 순간 상대방의 가시에 찔리어 서로 아파서 움 

츠리고 만다. 추워서 서로 몸을 비벼대는,순간 가시에 찔려서 비 

명을 올리고 떨어졌다가는 또 몸을 댄다. 이런 동작을 반복하는 동 

안 어언간에 한 겨울은 지나가고 만다. 

개인이나 단체, 또는 어느 국가에도 가시 다람쥐처럼 상대를 찌 

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 피차가 서로 체온를 주고 받으면 한 겨 

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이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가시가 없는 다람쥐들 끼리 모아 사는 세계를 꿈꾸어 본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이나 국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살아 나 

가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추울 때에는 자기의 체온으로 상대방에게 

약간이나마 더운 기운을 전해 주곤 한다. 그런데 국가에는 남을 찌 

르는 가시가 있다. 이 가시라는 것이 결코 그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할 수 있는 우수한 무기를 가졌다는 뜻은 아니다. 말하자면 주 

권 국가는 스스로의 이권을 주장하며 옹호하려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국가가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가시 

責 가지지 않은 다람쥐가 없듯이 이러한 권력을 가지지 않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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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는 어떤 공통한 이해 문제를 

리해서는 서로 접근하다가도 자신의 생존이나 이해에 상반되는 사 

태가 벌어지면 서로 반발올 하여서 분리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 

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 다람쥐 한 마리만 사는 세계를 꿈꾸는 일 

이 하나의 환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시가 없는 다람쥐끼리 모여 

사는 일도 이에 못지 않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점점 생각하는 일이 원숙하여짐을 따라서 이렇게 찌르는 

립을 통해서 피차가,체온을 얻는 경험을 배워 나가야만 할 것이다. 

최근 한일 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지는 것을 본다.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한 동 안 서로 몸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막상 다급한 

처지에 몰려서 서로 접근하여 보았지만여전히 피차가 그 가시를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시의 아품을 

없이 하고 서로가 오붓하게 같이 살아 나갈 것을 꿈꾸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 가시의 찌르는 아품이 더 심해질런지도 모 

른다. 그러나 그 아품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중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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